
63. 초겨울감기 치료

가을 끝자락으로 알았더니
갑자기 눈이 내리고 깊은 겨울
이 되었다. 예년에 비해 한달
은 빠른 것 같다. 이럴 때일수
록 초겨울 감기에 조심해야 한
다. 감기는 상한傷寒이라고도
하며 체력이 허한 틈을 타고
침입하게 된다. 원기가 항상
왕성하면 1년내내 감기에 걸리
지 않지만 저항력과 원기가 약

해지면 자주 감기에 시달리며
모든 병에 원인이 된다.
고려수지침요법에서는 감기

에 걸리면 일차적으로 원기를
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림 A
와 같이 임기맥에 A1, 3(4), 6,
8, 16과 E8, I2혈에 서암뜸을
하루에 3장壯씩 뜨도록 하며
원기를 북돋아 감기를 이기도
록 한다.
그래도 등줄기나 어깨가 무

거우며 찬기운을 느끼고 팔다

리가 아프고 두통과 전신피로
를 느끼면 그림 B와 같이 I 3 8 ,
H 2혈에 사혈을 해주거나 서암
봉을 붙여주고 하룻밤 자고 나
면 감기 기운이 깨끗이 낫는
다. 이때 그림 A의 서암뜸을

같이 떠주면 더욱 효과적으로
치료된다.
만약 2 ~ 3일이 지나도 낫지

않고 몸살이 계속되고 전신에
열이 있으며 콧물흘리고 목이
아플 때는 그림 C와 같이 J 1혈
(용천혈)에 사혈하고 목의 상
응점에 다침多鍼해주면 감기
기운은 속히 해소된다.
그래도 치료가 되지 않으면

그림 D와 같이 왼손에는 대장
승방大腸勝方을, 오른손에는
소장승방小腸勝方을 자침하면
깨끗이 치료된다.

92 0 0 8년 1월 1일 화요일 제109호

63 

가족건강을
내가지킨다

權 赫 來
편집고문

실생활手指鍼

A1, 3, 6, 8, 12, 16
刺鍼후에뜸

E 8

그림A

I 2

그림B

H 2

I 3 8

그림C

ｘｘｘ
ｘｘｘ
ｘｘｘ

ｘ

ｘ

J 1
J 1

瀉血

相應點多鍼

그림D

D2, 6

E 3 8

I 3 8

H 6

大腸勝方

左手

H2, 7

I 3 8

小腸勝方

右手

가 포효하는 호랑이와 같았다.
이때 거센 바람이 동남쪽에

서 불어와 적의 총약銃藥을 날
리니 조총은 무용지물이 된다.
적이 사방에서 뛰어나와 총통
銃筒과 칼을 휘두르며 육박전
을 벌리게 되었는데 의병은 잠
시에 3 0 0여 명을 쓰러뜨렸다.
적군은 수세에 몰리자 병기를
버리고 관아官衙와 객사客舍
뒤 창고로 들어가 피하는 자도
있고 명원루明遠樓에 올라가
저항하거나 강물로 뛰어내리는
자도 있었다.
당시는 의병의 체격이 왜군

보다 우세했으므로 육박전에서
는 의병이 압도적이었다. 왜군
은‘사무라이’정신(일본무사
도武士道)과 오랜 내전으로 닦
은 칼솜씨가 일품이었으나 몸
이 부닥치는 백병전白兵戰에서
는 우세한 체력과 창검에 추풍
낙엽과도 같이 되어갔다.
당황하여 건물 안으로 숨은

적은 조총을 쏘아대고 지붕으
로 올라간 적은 활을 쏘거나
기왓장을 던졌다. 화공의 적기
로 판단한 의병대장은 이온수
에게 명하여 적에게 포로로 잡
혀 있는 사람에게 건물 안이나
근처에서부터 도망하도록 알리
게 했다. 이온수가 큰 소리로

‘모든 조선 사람은 건물에서
멀리 떨어지라’고 외치자 포로
로 잡혀 있던 사람들이 앞다투
어 도망쳤다. 기가 죽은 적은
이를 막을 움직임을 보이지 못
했다. 의병은 때를 놓치지 않
고 화공을 시작했다. 성밖에
마련해 두었던 화공 준비물을
옮겨 불을 지르자 화염이 성안
의 여러 건물에 번졌다. 섶에
숨겨두었던 질려포가 터지고
화약에 불이 옮겨 붙는데다 강
한 동남풍이 불길을 몰아가 성
안은 불가마 같이 되어갔다.
당시 영천성은 적의 후방 보급
창고 역할을 하고 있어 저장해
둔 화약이 폭발하자 회색 연무

가 하늘을 뒤덮었고 찢어진 적
의 시신이 하늘로 치솟았다가
검은 우박이 내리듯 쏟아지기
도 했다. 적병은 산불 속의 짐
승처럼 허둥대며 이리 뛰고 저
리 뛰었다. 남문의 적병은 강
물로 뛰어들었고 서북문의 적
병은 성을 넘어 도망치려다 기
다리고 있던 의병의 공격에 쓰
러져갔다. 성안에 남은 적병은
불에 타 죽거나 의병의 몽둥이
에 맞아죽고 창에 찔려 죽어
시체가 뒤엉켜 있기도 했다.
성안의 화염은 그날 밤새도록
타올랐고 그 다음날도, 또 그
다음날도 타올랐다. 시체 타는
냄새가 1 0여 리 밖에까지 풍겨
나갔다. 적병의 타다 남은 뼈
조각이 성안팎에 흩어지니 이
장면을‘소골산란 곡귀추추燒
骨散亂 哭鬼B B’(불에 탄 뼈
가 마구 흩어져 있으니 귀신의
울음소리가 두런두런 들리는
것 같다)라고 표현한 기록도
있다.
이같이 시산혈하屍山血河를

이룬 영천성 전투는 선조
2 5 ( 1 5 9 2 )년 전란이 시작된 후
두 달 반이 되는 7월 2 7일 밤,
큰 승리를 장식하며 막을 내렸
다. 적군의 교통요지로서 그해
4월 2 2일 무혈점령되어 2개월
반 동안 병참과 연락의 중심지
로 활용되던 영천성은 이렇게
수복되었다. 양력과 음력 날짜
가 좀 다르나 공교롭게도 이
날은 6ㆍ25 동란을 끝내게 된
날짜이기도 하고 영천성 전투
의 현장이었던 주남朱南들(추
평이라고도 함)에서는 뒤에 북
한군이 대패함으로써 더 진격
을 못하고 후퇴하여 동란을 끝
내게 되는 기점이 되기도 했
다. 영천의 주남들이 우리 역
사상 가장 어려웠던 두 전쟁에
서 승리의 전적지가 된 사실은
기억되어야 할 일이다.

•복성전 이후의 상황
다음날 아침에 북을 크게 울

려 군사를 집합해 점검하니 의

병의 전사자가 8 3명이고 부상
자는 2 3 8명이었다. 적군의 전
사자는 목을 벤 것이 5 0 0여 급
이고 불에 타 죽은 자, 물에
빠져 죽은 자가 부지기수라 그
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. 적의
군마軍馬를 노획한 것이 2 0 0여
마리, 총통과 창검이 9 0 0여 자
루이며 보석으로 장식한 말안
장과 비단이 많았다. 포로로
잡혀 있다가 풀려난 남녀가
1 0 9 0명에 이르렀다. 부상자에
게는 약을 주거나 치료를 도와
주고 굶주린 자에게는 밥과 식
량을 주어 집으로 돌아가도록
하니 의병을 향하여 절하면서

‘뜻밖에 오늘 생사골육生死骨
肉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
를 낳아준 분은 부모요, 우리
를 살려준 분은 장군이시라,
장군의 덕德은 부모와 같사와
그 은혜를 갚으려면 하늘처럼
끝이 없겠나이다’하는 말을
남기기도 했다.
이로써 의병의 사기는 크게

올랐고 경상좌도 병민관兵民官
의 사기가 오르는 계기가 되었
다. 이 전투의 결과로 적은 영
천성을 빼앗겨 후방군의 중심
이 동남으로는 경주이남, 서북
으로는 경상우도, 즉 낙동강
서쪽으로 옮겨가야 하였다. 이
에 대한 일본측 기록을 보면

‘세이칸이랴쿠征韓偉略’라는
책에서‘일본군이 영천에 주둔
하였는데, 영천의 권응수가 담
용膽勇이 있어 향병鄕兵을 이
끌고 성을 공격하니 일본군은
불리하여 경주로 피했고 선병
鮮兵은 좌도左道를 보전하였
다’하고 있다. 이는 일본측
입장에서 쓴 역사기록이라는
점에서 당시 영천성 전투의 성
과와 왜군에 미친 영향이 얼마
나 컸던가를 짐작케 하는 내용
이라 할 것이다.
이 전투를 시작할 때부터 안

강安康 죽장竹長에 머물고 있
던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박진
朴晋에게 그달 2 8일 권응수 의
병대장이 보인保人 정응거丁應

B를 보내 승전을 보고하고 전
리품을 보내자 병사는 의병의
전과를 칭찬하면서 내심으로는
딴 마음을 먹는 흔적이 역력했
다. 다음날 2 9일 말을 달려 영
천성에 도착한 박진 병사는 권
응수 의병이 진을 친 곳과 적
군을 깨트린 작전상황을 확인
하고는‘비록 옛날의 한팽韓彭
과 제갈량諸葛亮이라도 어찌
여기에 더할 수 있겠는가!’하
면서‘지금 권응수 의병대장의
승리와 그 기적을 보니 나는
아직 공을 세운 것이 없는 것
같아 심히 부끄럽다’고 하면서
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데
대한 불만을 은근히 드러냈다.
권응수 의병대장도 내심으로
다음 수복대상을 경주성으로
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진
병사가 경주성을 공격하여 공
을 세워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
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다.
의주에 있는 행재소行在所에도
그동안 왜적과 싸운 경위와 영
천성을 수복한 사실을 장계로
보고했다. 당시 영천 북방에는
군관민軍官民할것없이 모두가
산속으로 피란하고 왜적만이
횡행橫行하는형편이라 조정에
장계를 올리려 해도 이를 가지
고 갈 사람이 없었다. 그때 신
녕현의 관원 이호李湖가 자원
하여 장계를 가지고 행재소로
갔다.
【주】한팽韓彭은 중국의 명신名臣

이자 명장名將 한신韓信과 팽월彭越
을 말한다. 한신은 한漢나라 고조高
祖 때의 명신으로 소하蕭何ㆍ장량張
良과 함께 삼걸三傑로 꼽힌 인물이
다. 팽월은 한나라의 창읍인昌邑人
으로 진말秦末에 항우項羽를 섬기다
가 한으로 귀의하여 위魏와 양梁을
평정하고 초楚를 멸망시켰는데 기이
한 공적을 많이 세워 양왕梁王에 봉

해졌다.

이때 선조는‘연일 패보敗報
만을 받아봤는데 이제야 처음
승전다운 첩보捷報를 받아보는
구나’하고 매우 기뻐하였고
이호를 불러‘네가 호랑이굴
같은 적군 속을 뚫고 여기까지

온 것은 오로지 네 조상이 백
성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
한 까닭일 것이다’하며 관직
을 내리고‘적선積善’두 글자
를 써 주었다는 기록이 있으나
왕조실록에서는 확인되지 않고
있다. 이런 과정을 거쳐 영천
성은 수복되었는데, 이 사실을
초유사 김성일은 다음과 같은
장계를 올려 조정에 보고하게
된다.
‘영남의 요충要衝 영천성을
수복함으로써 삼로三路가 통하
게 되고 군위軍威ㆍ비안比安ㆍ
의성義城ㆍ안동安東ㆍ예천醴
泉 등지에 유둔留屯하고 있던
적이 강우江右 상주尙州로 도
망가 경상좌도 수십 군읍郡邑
이 도탄塗炭의 화를 면하게 되
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군의
기세가 크게 떨치고 군민軍民
의 토적討賊 사기를 진작하게
되었음은 실로 권응수의 영천
일전一戰의 공이었습니다.’
이와 같은 영천 대승첩大勝

捷의 공로로 조정에서는 약 1
개월 후 9월 2일에 권응수 의
병대장을 통정대부通政大夫 절
충장군折衝將軍으로그 품계品
階를 올리고 경상좌도 병마우
후兵馬虞候에 임명함으로써 다
시 관군官軍이 되게 하였다.
이때 권응수 의병대장은 박진
병사의 군관軍官이 되어 경주
성 탈환전에 참가하고 있었다.
그 다음으로 공이 큰 정대임鄭
大任을 예천군수에 보임하고
여타 참전자들에 대해서도 공
로에 따라 상직賞職이 주어졌
다. 의병만 동원하여 권응수
의병대장에게 붙이고 본인이
직접 참전하지 않은 사람에게
는 상직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
었다.
【주】통정대부通政大夫는 정3품 당

상관堂上官의 문관文官 품계品階이
다. 절충장군折衝將軍은 무관武官으
로서 정3품 당상관의 관계官階이다.
병마우후兵馬虞候는 각 도道의 병마
절도사 밑에 둔 종3품 무관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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